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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만주 한인들의 항일투쟁은 19세기 후반 이래 중국동북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한인들이 개척한 조선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 동북이주 한인들 조직한 항일운동단체들을 기반으로 봉오동․청산리

전투등이승리할수있었으며,동북지역한인항일부대는 일본군의침략에

대항하여 만주사변 이후부터 1937년 7․7사변 이후에도 많은 공훈을 세웠

다.본고는 조선족 민족공동체의 올바른 정체성 수립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의 중국동북 이주의 특징과 민족문제의 이중성 등

한인 공동체가 중국내에서 형성된 역사적 특징에 대해 최근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재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기억은 과거보다는 현재 지향적인 것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재

구성되기때문에,기억에대한집단의관심과태도는집단의 정체성과분리

될수없다는문제의식에서,식민지기한인의동북지역항일투쟁 관련유적

지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한인 디아스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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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과 항일유적지 보존과 기념 상황 등을 현재까지 출간된 중국동북지역

항일투쟁 연구조사와 답사기 등을 기반으로 재검토하였다.현재 남북한과

중국의동북지역한인의항일운동에대한기억에는차이가있다.이는향후

조선족을 포함한 한민족 공동체가 공동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근대 중국동북으로의 한인이주 연구가 재조명되어 왔지만,조선

족공동체의 민족자부심과 자각을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족 역사교육에

서 항일투쟁의 위상을 올바로 자리매김하고,역사유적지를 올바로 기념할

필요가 있다.이주 한인의 삶과 항일투쟁 관련 역사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

써,조선족의 한인 디아스포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중국 내에서의 역사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중국동북, 만주 한인이주, 항일투쟁, 기억․기념

1.머리말

만주사변(1931.9.18)발발 80주년인 2011년 만주사변과 만주국 관련 다양

한국제학술회의가개최되었을뿐만아니라,근대만주의역사를다룬연구

서가 최근3년간10권이 넘게출간되는등 만주지역과 한인의 역사가주목

을받고있다.1)만주2)의 역사와 중국동북지역이주민에대한 연구는 1992

년 한중수교 이후 학술교류가 가능해지면서 그 기반이 호전되기 시작하였

고,이주의 원인과 시기별 특징에 대한 연구와 항일투쟁 유적지 조사 등이

더해지면서이주한인의삶과항일투쟁의기억이재조명되어왔다.특히중

국동북 이주 한인들이 20세기 동아시아의 디아스포라3)로 부각되면서 한인

1)유지원 외,2011, 이민과 개발－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야

미무로 신이치 저․윤대석 역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박영희,2008, 만

주를 가다 ,삶이 보이는 창;한석정․노기식 공저,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

소명출판 등.

2)滿洲란 지리적 개념은 오늘날의 흑룡강․길림․요녕 3성을 포괄하는 중국 동북지구를

지칭하며 중국인들은 ‘동북’․‘동북3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본고는 현재의 동북3성을

지칭할 때는 ‘중국동북’으로 그것이 만주라고 불렸던 역사 용어로 사용될 때는 ‘만주’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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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일본제국주의와 식민주

의의 유산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인 이주를 디아스포라로 접

근하기도 한다.4)

근대 중국 동북지역으로 국경을 넘어 이주한 한인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월경하여 민족공동체를 이루었고,1910년 조선이 일본에게 강점되자 수많

은한인들이정치적박해를피하고조국의독립을위한정치적인이유로만

주로이주해갔다.이들은중국동북지역을조국해방의인적․물적기지로

활용하면서독립운동을벌였고,항일투쟁뿐아니라일본의만주이민정책에

의해 한반도와 왕래를 계속하였다.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조선족

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된 이주 한인들은5)만주에서 항일투쟁과 신중국 건

설에 크게기여한대가로중국 공민의 자격을 부여받아 연변지역에 민족자

치주6)를 건설하였다.이들은 중국의 동화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 정체

3)디아스포라는 민족분산 또는 민족이산으로 번역되는데,단지 한 민족집단 성원들이 세

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1990년대 이후 디아스포라 연구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

라 다른 민족의 국제이주․망명․난민․민족공동체․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윤인진,2003,｢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적응․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102쪽).중국 조선족은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며,모국 국민과 무관한

100%의 조선족일 뿐이라는 관점(黃有福,2009,｢중국조선족의 문화공동체｣,해외한민족

연구소, 한반도 제3의 기회 ,한국화산문화사)도 있다.하지만 이 주장은 민족이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라는 점만 강조한 반면,

혈연․역사적 기억과 문화․영토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한 편면적인 논의라고 비

판받는다.중국 조선족은 ‘跨境민족’의 후예들로서,근대적 디아스포라라 할 수 있다(김

호웅,2010,｢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중인문학연구 29,5~9쪽).

4)김기훈,2008,｢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만주,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197쪽.

5)근대 19세기 중엽이후 식민지기 만주로 이주하여 정착한 한인(조선인)은 역사적 특수성

에 따라 ‘移住民族’‘遷入民族’또는 ‘跨境民族’‘跨界民族’이라고 불린다.오늘날 중국에

거주하는 200만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중공당의 민족정책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

이기 때문에,광복 전에 만주에 이주하여 거주했던 한인/조선인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

면서도 분명히 다른 성격의 개념이다.하지만 조선족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만주국’시

기의 재만 한인/조선인을 ‘조선족’의 범주에서 다루기도 한다(최봉룡,2005,｢기억과 해

석의 의미：만주국과 조선족｣ 만주연구 2집,97쪽).

6)1952년 9월 3일 길림성 연변조선민족 자치구가 수립되었고,1955년 4월 연변조선족자치

주로 개명하였다.연변자치주는 그 산하에 연길시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 훈춘현 안도현

이 포괄되었고,전체 인구 85만 4천여 명 중 조선족은 53만여 명으로 62%를 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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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유지해왔지만,중국의개혁개방이후경제발전과한국과의교류증대

로말미암아외부로의이동이증대되면서조선족집거구가약화되고있다.7)

조선족은 중국이라는 다민족사회에서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유

지해왔으나,이주세대가길어지면서민족공동체로부터멀어지고민족정체

성도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일 우려가 있다.8)

본고는 조선족 민족공동체의 올바른 정체성 수립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먼저디아스포라로서의한인의중국동북이주의 특징과민족문제의이중성

등 한인 공동체가 중국내에서 형성된 역사적 특징에 대해,최근의 새로운

연구성과를반영하여재검토해보고자한다.다음으로식민지기한인의항

일투쟁 유적지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기억은 과거보다는 현재 지향적인 것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기 때

문에,기억에 대한 집단의 관심과 태도는 집단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

다.9)근대중국으로의한인이주민은중국과일본의대립과분쟁속에서양

7)동북3성 거주 조선족 인구는 1953년 1,103,000명으로 중국내 조선족 인구의 99.2%를 차

지하였고,199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1,865,000명으로 전체 조선족 인구의 97.1%를 차지

하였다.특히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인구는 821,000명으로 중국내 조선족 인

구의 42.7%를 차지하였다.한국의 중국 진출과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조선족 노동력

이 중국의 타 지역과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1996년부터 절대 다수가 줄어들어,조선

족 비율이 2000년 말 전체 인구의 38%,2005년 말에는 33%로 대폭 낮아졌다.이로 인해

‘소수민족 비율이 최소한 30%를 넘어야 한다’는 주 설치 규정에 따라 연변자치주가 해

체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다(｢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해체 위기｣  뉴데일리 ,

2007년 2월 7일자).게다가 2008년 3월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연길․용정․도

문 3개 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延龍圖 당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다는 발표를 보도

한 국내 한 일간지는,3개 시 통합 후 한족들을 빠르게 이주시켜 궁극적으로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폐지시킬지 모른다는 현지 일부 조선족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였다(｢‘중(中)연

변 조선족 자치주’3개 시(市)통합 추진｣ 조선일보 ,2008년 3월 19일자).

8)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이주민은 처음부터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였고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였다.20세

기 중엽에 들어서 대규모 이주가 그치고 중국에서 본격적인 정착을 하게 된 조선족은

중국사회에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화 문화를 유지하였다.하지만 거주기간

이 길어지고 이주 세대가 1,2세에서 3,4세로 넘어가면서 한인의 가치 정향성은 모국 중

심에서 거주국 중심으로 전환된다.이주 3,4세에게 민족문화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기 보

다는 새로이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동족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거주국의 타민

족․인종과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3,4세는 민족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민족정

체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윤인진,2003,앞의 논문,118~138쪽).

9)안병직,2007,｢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역사학회, 역사학보 193,281~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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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으로부터 국적․토지․교육문제 등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생존해왔으며,

국권회복을 위해 중국의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하여 항일투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도 있었다.현재 중국동북 조선족 공동체는 항일투쟁을

어떻게기억․기념하고있고항일투쟁의위상이중국내에서올바로자리매

김되어있는지,조선족공동체와남북한의동북항일투쟁에대한기억의차

이는 무엇인지 등을 현재까지 출간된 중국동북지역 항일투쟁 연구조사와

답사기 등을 기반으로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

2.중국 동북 한인 이주의 증가와 민족문제의 이중성

1) 한인 이주의 증가와 원인

중국동북지역에거주하는조선족의기원이언제부터인지대해서는토착

민족설,元末明初설,明末淸初설 등이 있지만,10)대체로 19세기 중엽이후

이주한 한인들부터오늘날중국조선족민족공동체와의연속성이인정되고

있다.11)19세기 중반이후 한인의 계속된 이주와 정착은 1880년대 청조의

봉금정책을해제하는직접적인원인이되었고,이를계기로19세기후반만

10)토착민족설은 중국 조선족은 고조선․고구려․발해를 거쳐 遼․金․元․明․淸의 오랜

세월동안 이 땅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왔다는 주장이다.원명시기설은 명나라 시기

에 이미 습관적인 국경이 있었고,국경이 있은 후에 이주한 사람들은 조선족으로 보아야

하며,명대 이주는 원대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조선족 이주 시작을 원명시기로 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고영일,1986, 中國朝鮮史民族史硏究 ,연변교육출판사).

11)19세기 중엽설은 현재 중국 조선족의 대다수가 1860년 이후 이주한 조선인 후예라고 본

다.토착민족설의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유민은 혈통상 지금의 조선족과 직접적인 연계

가 없고,元末明初의 이주민도 정확한 자료가 없고 그 후손들과 지금의 조선족들과 연계

점을 찾을 수 없다.1619년 명청전쟁 때 명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강홍립이 1만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병했다 잔류한 조선인과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 때 납치

또는 볼모로 끌려간 조선인도 상당수 있지만,명말청조의 이주는 漢族이나 滿族의 공동

체에 들어간 것이므로,이주민들의 정착을 기반으로 한 집거구 및 민족공동체 형성을 기

준으로 보면,지금의 조선족 공동체의 형성과는 연계가 없다고 본다(김태국,1996,｢중국

에서의 조선족 역사 연구｣ 동북아연구 2-1,조선대,129~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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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주민이 급증하여 이 지역에서 조선인 사회가 형성되었다.12)19세기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현 조선족의 1세대이자 만주 땅에 볍씨를 뿌리고 수전

농법을 성공시켜 삶의 터전을 일군 개간의 주역이었고,그들이 일군 이 지

역은 일제침략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구자들의 산실이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조선인의 만주 이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13)

먼저19세기중반이후의이주가그전시기와달라진특징은범월문제를

다룬전해종(1993)의연구에잘나타나있다.그는19세기중엽이전에는월

경 동기가 채삼․수렵․벌목 등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었으나,이후 농민의

계획적인이주가많았다는점을밝혔다.19세기중반이래대규모로한인의

12)청조는 道光연간(1821~1850)동북의 봉금정책을 엄격히 실시하였으나,咸豊연간(1851~

1861)부터 光緖초까지,봉금정책이 해이해져 조선 유민들의 동북거주를 묵과하는 태도를

보였다.조선에서 1860년대의 수재․한재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월강죄’를 무릅쓰고 백

성들이 떼지어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여,조선인과 漢族들이 연변의 봉금지대에 이미 정

착한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청조는 1875년 ‘盛京東邊간광지개

간조례’에 의해 發祥地인 압록강 이북지대에 대한 봉금을 해제하였다.청조는 변경을 침

범하는 러시아 세력을 방어하고 고갈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연변의 남황금산위창

을 개방하였고,1883년 ‘이민실변’정책을 실시하고 봉천과 조선,길림과 조선간의 지방

무역협정(吉林朝鮮商民貿易地方章程)을 체결하여 200여 년 지속하여 실시하던 봉금정책

을 폐지하고,1885년부터 1906년까지 조선유민들의 개간을 허락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연변일대에서 두만강 이북 길이 7백여리 너비 50리 되는 지역을 조선 유민들

의 개간구역으로 결정한 것이다(고영일,2002, 中國朝鮮史民族史硏究 ,학연문화사,175

쪽).이렇게 설치된 조선족 간민구는 이후 연변에 조선족의 집거구가 형성될 수 있는 조

건을 지어놓았다(박창욱,1991,｢조선족의 중국 이주사 연구｣ 역사비평 ,184쪽).

13)이훈구,1932,｢만주와 조선인｣,평양：숭실전문학교;현규환,1967, 한국유이민사 (상.

하)어문각;고승제,1973,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임계순,1987,｢만주․연해주 동포

사회｣ 한민족 독립운동사 2,국사편찬위원회;김택중,1985,｢韓民移動東北之硏究：1860~

1910｣,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석사논문;전해종․이승욱․김한규,1992,｢연변의 韓族에

대한 기초연구｣ 동아연구 24;전해종,1993,｢한족의 만주(특히 간도)이주에 대하여－19

세기 중엽까지의 약사와 연구의 문제점｣ 동아연구 26;전해종,1993,｢연변 한족의 정착

과정과 초기 한인사회－19세기말에서 1920년대 초까지의 이민과 농업경영｣ 동아연구 ,

서강대 동아연구소;김춘선,1998,｢조선후기 조선인의만주로의 犯越과정과 정착과정｣ 백

산학보 51;김춘선,1998,｢1880~1890년대 청조의 이민실변정책과 한인이주민 실태 연구

－북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집;홍종필,1993,｢만주 조선인 이민

수전 개척소고｣ 명지사론 5;김영,2004, 근대 만주 벼농사발달과 이주 조선인 ,국학

자료원;김원석,1992,｢中國朝鮮族의 遷入史에 대한 硏究｣ 동아연구 12;依田憙家,1976,

｢滿洲における朝鮮人移民｣,滿洲移民史硏究會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東京：龍溪

書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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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역이주가계속된원인이벼농사와밀접한관련이있음은김영(2004)

에의해이미고증이된바있다.만주에서의벼농사는간도보다이른시기

부터압록강상류의요녕성지역에거주한 조선인에의해 1875년 通化일대

上甸子에서 벼 재배가 성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14)

서간도 조선인 이민자들은 ‘封禁지대’를 중심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

어놓았지만,한인의이주가늘어남에따라청정부는이들에대해토지소유

권 박탈과 薙髮易服․귀화입적 등 강압적 동화정책을 취하였다.일부이긴

하지만 양정학당창시자인이동춘과 같은민족계몽운동의선구자들은반일

구국의책략으로치발역복을받아들이고,간도땅을반일독립운동의기지로

만들기 위해 귀화입적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유지하기도 하였다.하

지만당시이주한인들은민족의절개를지키기위해귀화입적을하지않고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이민은 한족이

갖지 못한 수전 경작기술을갖고한족보다 몇배의수익을올릴수 있었기

에조선인이민은계속늘어갔다.15)당시중국동북으로이주한한인농민들

에 의해 장춘․봉천․무순․안동․개원․송수․해성․영구․해림 부근과

간도 등 많은 지역에서 수전이 발달하였다.16)

최근에는 한인 이주의 새로운 원인으로 정감록 의 진인출현설(眞人出現

說)이등장하였다.17)비록소수이기는하지만사상적혹은종교적이상향을

추구해 만주로 이주한 경우가 있었다는 분석이다.당시 조선은 삼정문란이

14)김영,2009,｢중국 요녕성의 벼농사와 조선인 이민사회,1875~1931｣ 한국학연구 2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76쪽.

15)홍종필,1993,｢만주(중국동북지방)조선인 이민의 전개과정 소고｣ 명지사론 ,71~72쪽.

16)이들은 1900년경 육도하물을 끌어들여 용정 대교동 일대의 논을 일구고 용정촌 부근 토

성보 수전을 개척하여 연길현 용지향 대교동 부근에서 벼농사에 성공하였다.이들이

1906년 6월 길이 1,308m에 달하는 인수로를 파서 7정보의 논을 관개한 것은,간도 최초의

수리 관개시설로 현재도 남아 있다.1910년대 해림지방 조선인 농민의 수전경영도 호황

을 맞아 ‘해림쌀’이라 할 정도로 명성을 날리었고,1926년 간도에는 이미 50여개의 수리

시설이 있었으며 수전관개 면적은 3,967헥타르에 달하였다(중국 연변역사학회 기획․주

성화 엮음․김춘선 감수,2009, 중국조선인 이주 사진첩 1 ,한국학술정보,100~102쪽).

17)정성미,2011,｢19세기 조선인의 만주 이주실태와 정착과정｣ 이민과 개발－한중일 3국

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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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달해백성들의생활은도탄에빠졌고,연이은자연재해로인해농민의

사회경제적기반이와해되었다.이때문에농민들은진인출현설이나미륵세

계의 출현을 갈구하는 등의 새로운 이상세계를 추구하게 되었고,서북지방

에서는이런정감록사상을바탕으로만주에이상향이있다고믿고,진인과

이상향을 찾아 이주했다는 것이다.

19세기 중엽이후 이주는 대체로 1880년대 봉금해제 이후 1910년까지,

1910년에서 1930년,1930년대에서 1945년까지의 3시기로다시 구분된다.18)

한편김춘선은한인사회형성의기점을봉금해제시점으로보지않고,구성

원들이의식적으로한인공동체를만들려했다는점에서1910년의墾民교육

회와 그 후신인 1913년의 墾民會의 성립으로 삼고 있다.19)1910년대 비로

소한인사회가형성된다고보는김춘선(1998)의주장은논란을야기할수있

는 논쟁거리이기도 하지만,사실 1910년 일본의 조선 강제병합을 전후하여

오늘날 중국조선족의 조부모나중조부모의대부분이한반도로부터이주해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이 시기 이주자가 급증하였다.1910년 이후 항

일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한 애국지사 및 의병출신들의 정치이민

까지 더하여,1910년 8만이었던 간도 인구는 1925년 34만 명이 더 늘어나

43만명으로증가,이주민이총인구의80%를차지하였다.20)이러한증가는

18)시기구분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예컨대 김원석(1992)은 이주의 상한을 1840

년대로 보았고 임계순은 1905년부터라고 보았다.임계순은 1882~1910년은 중국지방관헌

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미 이주한 조선인을 축출하지 않았을 뿐,개간을 위해 조선

으로부터 이민을 적극 장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그는 1905년 조선이 외교권을 상실한

‘을사보호조약’으로 의병이나 애국지사들이 자의로 이주하였음을 중시하여,1860~1904

의 청정부 묵인 아래 조선인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잠입한 시기,1905~1930의 자유

이민 시기,1931~1945의 강제 집단이민 시기로 구분하였다(임계순,2003, 우리에게 다

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50쪽).

19)간민교육회는 1910년 3월 건립되었다.1909년 간도협약 체결 후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행사하고 보통학교와 보조서당 등을 설립하여 친일교육을 실시하자,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원치 않는 조선인들이 중국국적에 가입하여 중국법률의 보호 밑에서 자치

를 실시함과 동시에 간도를 반일민족운동의 기지로 건설하려 한 것이다.간민교육회는

중국지방정부의 인가 하에서 조선족들을 위한 실제적인 일들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김철수,2001, 연변항일 사적지 연구 ,연변인민출판사,123,128쪽).

20)鶴嶋雪嶺,1997, 中國朝鮮族の硏究 ,大阪：關西大學出版社,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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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만주사변 이전까지 자유이민의 형태로 계속되었다.

1932년만주국을수립한 일제는 集團․集合․分散․自由 이민의형식으

로일본인과더불어조선인을만주에대량으로이주시켰다.일제는당시비

적이 횡행하던 만주지역의 치안유지와 자작농 양성을 위해 조선인 집단부

락과 안전농촌을 계획하였다.이는 조선 남부의 과잉인구에 따른 사회․경

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조선인의 일본 이주를 제한하는 동시에,만주지역의

수전개발 및 항일세력 대응차원에서,그리고 만주를 대소 방어 진지구축과

대륙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1933년 3월 간도 연길

현 춘양항에 첫 번째 집단부락인 북하마탕 100가구가 건립되고 4월에 8개

집단부락이 더 건설되어 855명의 조선 이주민을 수용하였다.1930년대 조

선에서는 개척이민과 일제의 정책이민이 겹쳐서 진행되면서 대대적인 ‘만

주행엑소더스’가일어났다.僞만주국정부와조선총독부는1936년8월‘재

만조선인지도요강’을 제정,1937년부터 조선 이민을 간도와 동변도 일대의

23개 현에 집중시켜,1937년부터 1941년간 만주이주 조선인은 1만 6300여

가구에달하였다.만주에도착한시기별인구집계에따르면,1940년중국동

북지방조선족인구의약30%가그지역출생자이고나머지70%는조선에

서 이주해왔는데 그중 77%가 1926년 이후에 이주한 인구이다.21)

집단이주는1937년 간도지역에서1939년과1940년목단강과흥안․남성

을포함하여,정착하는지역이넓어졌다.1930년대초반까지만해도조선인

60%이상이 연변에 거주하였지만,이외 지역으로 이주가 활발히 진행되어

1944년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38%까지 줄었다.이주자가 계속 확대되

면서만주의조선인시가지인구성장은중국인보다높았고,1936년만주대

도시조선인성장률은234%를기록하여최고치를이루었다.22)시가지이주

21)1943년 작성된 강덕7년(1940년)국세조사보고 (滿洲國務院總務廳,1943)에 의하면 만주지

역 거주 조선인 총인구는 1940년 1,450,384명이다(박경숙,2009,｢식민지시기 조선의 인

구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제32권,44~48쪽).

22)안전농촌 건설이 기반하고 있는 ‘자작농창정계획’은 조선인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만드

는 것이다.1933년부터 5년동안 2500세대 조선이주민 소작농을 대상으로 조선총독부가

매년 10만엔,동양척식주식회사가 매년 30만 엔,도합 200만 엔을 간도에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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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용정촌․국자가․훈춘 시가지를 제외하고도 투도

구․배초구․도문가․명월구․조양천․안동․봉천․길림․하얼빈․목단

강 등지에 조선인이집중되었다.이리하여 1910년 20만이었던 한인의 동북

이주민이 1942년에는 150만 명으로 늘어났다.23)

2) 동북지역 한인 민족문제의 이중성

1909년 일본이 청국과 체결한 ‘간도협약’이후 청조는 입적 여하를 불문

하고조선사람을일제의영사재판권에넘겨주었다.그리하여중국거주조

선인의 민족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청조봉건통치와 대외적으로는 일제의 통

치밑에놓이는이중성을띠게되었다.1911년청조가무너지고민국시기에

진입해서도역대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극소수 거류민을제외하고조선인

을 소수 민족으로 승인하지 않았다.하지만 새로 동북지역의 지배자가 된

중화민국 정부와 군벌은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자 토지개간에 필요한 노동

력인조선농민의이주를묵인하였다.청조와달리변발호복을요구하지않

았고새로운국적법을시행하여귀화를장려하면서,간도에서는토지소유권

을 인정해 주었다.24)따라서 많은 한인들이 전통 복장과 관습을 유지할 수

1936년 9월 ‘만선척식유한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척’과 ‘동아권업회사’가 종전에 경영

하던 토지매매업을 넘겨받아 계속 계획을 추진하였다.1939년 ‘치안숙청’중점이 동북

동북부에서 동남부로 옮겨감에 따라 집단부락도 1만 3451개로 늘어났고,1941년 4월 선

만척식회사가 만척회사와 합병 후 조선인은 북만 및 내몽고 일대로 강제 이주되어 수전

을 개발하였다.시가지 조선인들은 농사 외에 정미소,여관,약방,음식점 등 소규모의

영업을 벌였다(주성화,2009,앞의 책,152~153,169쪽).

23)중국 동북지역의 한민족 인구이동과 증가율(1910~1942년)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명)

연도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2

인구 20만 2천 28만 2천 45만 2천 53만 1천 60만 7천 82만 1천 130만 150만

기간 1910~15 1915~20 1920~25 1925~30 1930~35 1935~40 1940~421910~42

증가율 6.9% 10.25% 2.9% 2.6% 6.3% 9.63% 7.4% 6.49%

*김상철․장재혁 지음,2003, 연변과 조선족－역사와 현황 ,백산서당,20쪽.

24)당시 용정시 지방정부는 입적하지 않은 조선인을 거주 기간에 따라 달리 취급하였으며,

거주 3년 이상이면 식염을 지급하고 10년 이상은 영주자로 보아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이러한 토지소유권의 변화로 간도 이주 조선농민들은 자작농이 되었다(임계순,

2003,앞의 책,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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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토지소유가가능하여공동체를형성하기쉬운동북지역으로이주하였

다.25)

그러나 일제는 그들의 신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인 문제에 간섭

하고,일진회․조선인거류민회․조선인회․보민회등친일단체를조직하고

재정적으로지원하였으며,이들단체를이용해중국지방정부의주권행사를

방해하고조선인을통제하였다.26)중일쌍방이조선인에대해각각법적권

리를 행사했고,결과적으로 조선인은 이중국적자가 되어 양국의 박해와 제

재를 동시에 받게 되었다.27)게다가 일제가 조선인을 이용하여 토지구입을

시도하는 등 만주로의 세력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에,중국 군

벌정부는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일제의 중국침략 선봉자로

간주하고 각종 방법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28)봉천성 지방당국은 벼농

사에 유능한 조선인이 필요하였지만 조선인 이민을 이용한 일제의 대륙침

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추진할수밖에없

었고,중국인의 벼농사를 권장함과 동시에 조선인의 토지소유권 취득을 엄

금하며그들을구축하기도하였다.일본의중국침략이중지되지않는한조

25)鶴嶋雪嶺,1997.앞의 책,164쪽.

26)간도에서 일본경찰이 주둔해 있는 곳마다 조선인거류민회를 조직하였고 현재의 요녕성

과 길림성 남부에서는 영사분관이 있는 곳마다 조선인회와 保民會를 조직하였다.이 친

일단체들은 항일정보를 수집하고 일본 군경과 협조하여 항일 활동을 탄압하였다.또한

일진회를 파견하여 요녕성과 길림성 남부에 친일적 제우교,시천교 등의 종교를 전파하

고,조선인들이 중국 지방정부 관할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종용하였다(고영일,2002,

앞의 책,176쪽).

27)1915년 21개조를 체결한 일제는 ‘이미 중국으로 귀화한 조선인이라도 일본 국적을 상실

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중국 동북지역 거주 조선인을 통제하였다.일본은 조선인 다수

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통치에 불리다고 판단,조선인이 일본국적을 포기하는 것

을 승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 국적에 입적하였더라도 일본 신민으로서 영사재판

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반면 중국 정부는 조선인 보호를 구실로 중국 주권을 침범하

는 일제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미 입적귀화한 조선인을 중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조선인에게 적극 입적 귀화할 것을 강요하였다.중국 정부는 조선인이 쉽게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중국에 5년이상 거주하였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중국인 2명 이상이 보증

하면 입적을 허가하였다(權立,｢論中共滿洲省委對于東北朝鮮族的基本政策｣;임계순,2003,

앞의 책,72쪽).

28)손춘일,2001,｢만주사변 전후 재만조선인 문제와 그들의 곤경｣ 정신문화연구 제24권 2

호,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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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이민의사회적지위와경제적기반은위축되어갔고그들의주요생업

인벼농사역시그만큼더고통스럽게되었다.29)1925년三矢협정의체결로

중국정부는 조선 민족주의자들을 체포해 일본에 인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1927년 일제가만몽적극정책을추진하자중국당국의재만한인들에

대한 태도는 악화되어 적극적 탄압은 물론 구축정책까지 취하였다.30)

1930년한인농민들과중국인농민들간에발생한충돌사건인만보산사

건은 중․일 양국 사이에 끼어서피해를보던조선 농민들의 입장을 잘보

여주는상징적사건이다.31)현재길림성만보산지역에조선족농민들은거

의떠나고논농사는대부분한족들이짓고있지만,가로100cm,높이68cm,

두께 20cm의 만보산사건 기념비가 세워져 만보산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1985년 길림성 德惠시가 세운 기념비는 앞면에 ‘장춘시 중점문물보호단위,

만보산사건 舊址,장춘시 인민정부 1985년 12월 공포,덕혜원 인민정부 立’

이라고 새겨져 있다.32)

29)1923년 북경 중앙정부가 일본정부에 ‘21개조약’의 전면적인 폐지를 통고한 뒤,봉천성장

은 남만지역의 조선인들이 사사로이 토지와 가옥을 상조할 수 없으며 기타 25개현에서

는 토지와 가옥의 조차 자체를 엄금하였다(김영,2009,앞의 논문,89쪽).

30)중국동북의 奉系 군벌정부가 조선유민(이미 입적한 조선인을 포괄하여)들을 제한하거나

배척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조선 유민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전례없던 학대와 착취를 받

게 되었다.하지만 당시 군벌정부는 조선인을 강제로 추방하지는 않았다(고영일,2002,

앞의 책,178쪽).

31)만보산 사건에 대해서는 박영석이 1920년대의 한인 이민이 중일간의 각축 속에서 희생

양이 되었던 사정과,일본이 사건을 대륙침략의 구실로 이용하기 위해,어떻게 조작 과

장하여 한․중 양국민의 단결을 방해하고 조선에서의 반화교 폭동으로 번지게 했는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상하게 밝힌 바 있다(박영석,1978, 만보산사건연구 ,아세아문화

사).송한용은 만보산 사건의 遠因인 중국군벌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한인정책과 관현의

부패와 지나친 단속,그리고 한인들이 생존을 위해 일본영사관에 의존하게 된 모습에 대

해서 밝혔다(송한용,2011,｢장학량정권의 對韓人政策-만보산 사건의 遠因을 찾아서｣ 만

주연구 제11집).이밖에 손승회,2009,｢근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시각 모색-만보산 사

건 연구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2.를 비롯하여 만보산 사건을 둘

러싼 외교행위와 중국의 한국인식과 관련한 연구 등이 다수 있다.

32)1931년 7월 만보산 사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관개수로는 많이 얕아져서 잘 알아볼 수 없

고,만보산 伊通河 건너편에 한국인 마을이 있었던 곳은 논으로 변하였다.현재 기념비

는 덕혜시 당국이나 현지주민들의 무관심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으며,기단부 토대가 비

에 씻겨 내려가 다시 보강할 필요가 있다(김주용 외 4인,2009, 국외항일유적지 한국독

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93~94쪽;박환,2001,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 답사기 ,국학자료원,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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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인의 자유이민 시기는 끝나고 새로운 이민

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만주사변 이전에는 이주정책 주체의 변화(1910년까지

는 조선과 청,1910년 이후는 일제와 중국)에 따라 다양한 성격 변화(금지․묵인․

허용․환영․탄압)가 이루어졌지만,기본적인 틀은 양쪽 국가의 쌍방 정책이

이주의 성격을 좌우하는 국제이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1930~40년

대 일제가 만주국을 수립하여 중국동북을 장악하였기 때문에,외형적으로

국제이민이었으나 내면적으로 공식적인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식민지인 만주국으로 이동한 일본 제국내의 제국내 이민으로 변하였다.33)

1930년대다양한한인집단이주의형태를연구한김주용은조선총독부와

만척주식회사가 지역적 편제를 통하여 이주를 시행하였으나,이주 당시의

선전과이주완료후정책주체의태도가상이했음을밝혔다.그는1930년대

집단으로이주된 한인들은 기존 이주한 한인과달리새로운 문화충격을받

으면서 감옥과도 같은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였다고 한다.34)이러한

이주생활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한인의동북지역이주는1931년만주사변,

1936년 만척주식회사 설립,1937년 중일전쟁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만주개

발과 함께 자유이민에 이어 개척이민까지 시행되면서 더욱 증가하였다.이

시기에는 이민자들의 원적지 구성도 크게 변화하였다.만주사변 이전에 약

80%의 재만 조선인이 북부지방 출신이었던 비율은 통제이민의 경우 뒤바

뀌어 약 70~90%의 이주자들이 남부지방 출신이었다.35)

만주국의 성립이후 재만 조선인들은 만주국의 ‘공민’이자 ‘五族’의 일원

33)김기훈,2008,앞의 논문,pp.198~199.

34)김주용,2009,｢1930년대 간도지역 한인의 집단이주와 삶｣ 한국학연구 21집.

35)남부지방 출신 이주자가 증가한 것은 경상․전라․충청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만주이민

으로 해결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는 영남지방 수

해 대책 및 농촌인구 문제 해소를 위해 대규모 만주이민 정책을 발표하였다(한석정,

1993,｢만주국과 조선과의 관계｣ 아시아문화 제19호,137~139쪽).이러한 정책은 한반

도와 가까운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지구에 북부지방 출신들이 많고,멀리 떨어진 중만과

북만지구에 남부지방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거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그

유산은 현 중국 조선족의 지역적 분포에서 여전히 발견된다(김기훈,2008,앞의 논문,

212~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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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합법적인지위를취득하고,토지소유권문제가해결되는등일본신

민으로서혜택을받기도하였다.일제는동북침입후조선인의중국국적가

입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일본신민’으로 몰아붙이고 이른바 ‘치외법권’을

실시하였다.이와반대로중국정부는중국국적에가입한조선인을중국공민

으로 인정하였다.이리하여 조선인들은 법률상 한시기에‘두 가지 국적’을

가지기도하였다.이것은일제가조선에서의식민통치를유지하고나아가서

는 조선족을 이용하여 동북을 침략하려는 ‘통치와 이용’정책이 가져다준

결과였다.36)또한 재만 조선인은 이등국민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만주는

개인영달과 벼슬의 꿈을 안고 있던 이들과 부일세력들이 모여드는 온상이

되기도하였다.민생단37),협화회,간도협조회,무장자위단및선무공작반을

비롯한 친일 주구단체는 친일 조선인들이 중심을 이루었고,만주국군 국경

감시대 경찰 관리 등 직업에 종사하는 친일 조선인들도 많았다.38)일제는

1935년 9월 재만 조선인 교육개선안인 ‘만주국교육방안’을 제정하여,한인

의반일사립학교를강제로합병․개편․폐교시켰으며반일애국사상이있는

한인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은 엄격한 심사와 면직․체포․감금․학살

등 진압을 감행한 반면 친일교육을 증대하였다.39)이로인해 이념적인 측면

이 약한 민족진영에서 친일파로 전향하는 현상도 다수 나타났다.40)

최근 한인 친일단체인 ’민회‘의 1910년대부터 1937년 해산까지 전체 변

36)김태국,1996,｢중국에서의 조선족 역사 연구｣,조선대, 동북아연구 2-1,139쪽.

37)민생단은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의 ‘민족자치’를 추구하고,중국을 상대로 ‘간도 독립’의

의도까지도 가지고 있었으며,민생단의 ‘간도한인자치’의 구호는 시기적으로 호소력이

컸다.그러나 일제는 동북 전체에 대한 식민통치체계의 확립과 괴뢰 만주국 건설이라는

보다 큰 정략목표에서 조선인의 ‘간도한인자치’운동을 결코 용인할 수 없었으며,또 민

생단의 자치운동은 중공 계열의 격렬한 반대를 받았다.민생단은 결국 중국사회의 질시

와 중공의 결렬한 반대,자체 모순 등으로 인해 5개월 만에 해체되고 말았다(김성호,

1999, 1930년대 연변민생단사건 연구 ).

38)최봉룡,2005,앞의 논문,104쪽.

39)이로 인해 만주사변전 동북지역에 710개소였던 조선인학교가 1932년 377개로 감소,길림

성 조선 사립학교도 308개(종교단체 포함)에서 1935년 231개로 줄어들었다.하지만 일제

가 경영한 조선인 보통학교는 만주사변전 45개에서 1936년 76개로 많이 늘어났다(류연

산,1992,｢중국에 동화되는 조선족문제의 심각성｣ 역사비평 21호,311~312쪽).

40)박영석,2008,앞의 논문,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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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정을분석한연구를통해,그간식민지시기한인의항일독립운동의측

면만 부각하던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만주 한인사회의 실체가 보다

다중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41)사실 광복후 만주에 거주하던 200만

에달하던재만조선인들중에서약80만이한반도로귀국하였는데,그들의

귀국에는여러 가지복합적인 원인이있겠지만그중상당한 부류는 만주에

서 반민족적인 행적인 남겼던 ‘친일파’들이 속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

다.42)

한편 종래 만주국의 민족형성과 외래 거류민의 사회적 위치에서,조선인

의민족적위상이중간자(이등국민)로알려져온것과달리,만주국의조선인

들은 중간자가 될 만한 돈도 권력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있다.43)재

만한인사회에퍼져있었던‘이등국민론’은우월한지위를누리고싶어하

는 희망에서 ‘조선인들만의 상상의 공동체의식이 파생시킨 허상’이었다는

것이다.44)만주국은 ‘오늘날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동북아시아 블랙

박스’45)에 해당한다고 지적되듯이,그동안 재만 한인의 실상은 망각되거나

은폐되어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중국 동북지역에 이주한

한인은 만주국이라는 공간과 그전부터 존재한 공간이라는 이중성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모순적 민족 정책에 대응하면서 저항과 친일이라는 양자택

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생존의 공간을 살아왔다.46)따라서 재만 한인

이 만주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생활공간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전개한 고난과 희생이 제대로 파악되고 기억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만주한인의항일투쟁에대해서는한동안역사교과서에서언급되

지 않았을 정도로,정치적 이유든 경제적 동기든 조선에서 못살고 찾아간

곳일 뿐,개척과 희망의 땅이자 항일운동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는 희박하였

41)김태국,2001, 만주지역 ‘조선인민회’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42)최봉룡,2005,앞의 논문,109쪽.

43)윤휘탁,2001,｢만주국의 2등국(공)민,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169집.

44)김기훈,2006,｢한인의 만주이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백산학보  제76호.

45)한석정 편,2008, 만주,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7쪽.

46)야마무로 신이치․윤대석 역,2009,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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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는 당시 중국 공산화와 분단으로 인한거리감,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좌우대결등이만주기억을종합하는데커다란걸림돌로작용하였기때문이

다.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間島의 역사와 이주민,그리고 만주

지역 독립운동사가 1969년 중고등 역사교과서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였

다.특히봉오동전투와청산리전투독립군단의활약,1910년대만주지역독

립운동사를 독립운동기지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만주기억을 재구성하

려는 국가의 기억관리가 본격화되었다.47)한편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만주

지역에서의 항일투쟁을 자기역사의 한 부분으로 서술했을 뿐만 아니라,만

주 기억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핵심기억으로 자리 잡았다.48)식민지기

한인공산주의자들의 항일활동은기본적으로중국혁명의완수와조선의독

립이라는이중의임무를띠는형태로진행되었으며,이들중일부가북한정

권의 핵심적인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현재 남북한과 중국학계가 다

양한시각의논의를전개하고있다.49)이에대해서는구체적인연구가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3.1910~20년대 동북지역 항일독립운동과 유적지 보존

1982년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사건을계기로한국의독립기념관이건립

되고이어중국각지에서도항일전쟁유적의발굴과보존,그리고항전기념

관의 건설이 추진되었다.이러한 연구토대의 축적과 한중수교로 학자들의

동북지역 방문이 자유로워진 1990년대 이후,여러 전문가들이 출간한 답사

47)그 근본적인 줄기는  독립운동사 5,6권 (1973,1975)이며,국사편찬위원회(1971~),추헌수

(1971),독립운동사자료집 편찬위원회(1971~1976)에서 각각 자료집을 집중적으로 출판하

면서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신주백,2008,｢분단과 만주의 기억｣

 만주,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329쪽).

48)특히 김일성이 이끈 항일무장투쟁이 ‘조선민족해방투쟁의 주류’였다고 평가되었다(신주

백,2008,앞의 논문,321~322쪽).

49)박영석,2008,앞의 논문,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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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통해 동북지역 한인의 항일투쟁 유적지가 새롭게 기억되고 재조명되

어 왔다.예컨대 윤병석․조동걸․박환․서중석․장세윤․국가보훈처․독

립기념관․문화관광부․한국근현대사학회 등이 중국동북지역 항일운동 유

적지 관련 저서를 잇달아 출간하였다.50)

하지만 이는북한과비교하면상당히늦은 편이다.북한은1953년 9월초

부터 12월 하순까지 ‘김일성원수 항일유격투쟁전적지 조사단’이 審陽․하

얼빈․吉林지역과압록강․두만강 연안,延邊의왕청․和龍현그리고 松花

江 하류인 북만주지역까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항일투쟁사적지를조사

하였다.조사의 중점은 중국공산당 계열의 東北抗日聯軍 등 혁명투쟁지역

의 근거지․밀영지․전투지,또는 김일성의 청소년시대 연고지 등 도합 90

여개소였다.조사단의작가였던송영이이를바탕으로  백두산은어데서나

보인다 를 출간하였다.51)이어 1959년 북한의 ‘항일무장투쟁전적지답사단’

이 연길․화룡․훈춘․왕청․안도현 등지의 유격근거지 전적지와 중요회

의 장소 등 200여 곳의 사적지를 답사하고,이를 바탕으로  항일무장투쟁

전적지를찾아서 52)를발간하였다.70년대초반에도 중국 동북지역에 산재

한김일성과동북항일연군유적을조사하고단행본을간행하였다.연변지역

조선족지방자치단체도김철수의  연변항일사적지연구 를비롯하여유적지

를 조사한 단행본을 발간하였다.53)연변지역에서 발간된 항일투쟁 사적지

의성과물은주로중국공산당계열의항일운동유적지에큰비중을두고있

50)조동걸,1995,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박환,2001, 만주지역 항일독

립운동 답사기 국학자료원;윤병석,2004, 한국 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

사;국가보훈처,2003,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장세윤,2004,｢중국동

북지역 독립운동 유적지의 현황과 당면과제｣ 북방사논총 2호,고구려연구재단;김주용

외 4인,2009, 국외항일유적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등이 출간되었다.

51)송영,1956, 백두산은 어데서나 보인다 ,평양：조선민주청년사.

52)항일무장투쟁사적지조사단,1960, 항일무장투쟁 전적지를 찾아서 ,평양：조선로동당출

판사.

53)연변박물관,1986, 연변문화유물략편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유물관리위원회․연변박

물관,1983, 연변문화유물자료휘편 ; 연길현 근현대유적지 조사표 , 룡정현 근현대유

적지 조사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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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4)

동북지역 한인의 항일투쟁 유적지는 1910년 이전시기부터 찾아볼 수 있

다.1905년러일전쟁승리후동북의동청철도이남까지세력범위를확대한

일제는 1907년 8월 ‘조선통감부간도파출소’라는 간판을 내걸고,‘간도’한

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헌병분주소를 설치하고 친일조직인

일진회를 이용하여 민족을 이간하였다.이에 대항하여 조선 의병장 유인석

과이상룡,新民會의이회영등한인들이중국의동북3성을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아 투쟁하였다.이시기 항일운동의 흐름은 첫째는 교육․계몽

운동으로,李相卨이 1906년 龍井에 세운 瑞甸書塾을 효시로 신식학교를 세

워 조선인을 계몽시키고 반일의식을 고취한 것이다.둘째는 契등 사회조직

사업으로,유인석은 保約社,이회영은 新民會,이상룡은 扶民團,김약전 등

은 墾民會를조직하여 흩어진 조선인의 친목과 단결,애족심을 일으키었다.

셋째는의병활동연장선상의반일무장투쟁이다.일제의강점전후에集安․

通化의유린석부대,長白․撫松의이상룡부대,훈춘․연해주의홍범도부

대가 각각 군세를 떨쳤다.55)

현재 ‘서전서숙’기념비는 1995년 4월 15일 용정실험소학교와 용정항일

역사연구회가 건립하여 현재 용정실험소학교 구내에 세워져 있다.56)하지

만 같은시기 항일운동의중심지였던명동소학교는당시의 자취는 사라지

고 옥수수밭에 덩그러니 표지석만 남아있다.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재판받았던 旅順의 일본관동지방법원구지

진열관,안중근․신채호․이회영 등 한국독립지사들이 순국한 旅順日俄감

54)임희준,1996,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 유적지 ,연변대학출판사.

55)고영일,2002,앞의 책,151~152쪽.

56)서전서숙은 1906년 李相卨을 중심으로 李東寧․정순만․여준․박정서 등 독립운동가들

이 일치단결하여 건립하였다.서전서숙은 철저한 항일교육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독

립군 양성소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상설이 1908년 4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나자 학교가 재정난에 부딪히고,이 지

역에 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설치되어 감시와 방해가 강화되자 1908년에 문을 닫게 되었

다(박환,2001,앞의 책,195~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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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 박물관으로 잘 보존․전시되고 있고,2008년에는 하얼빈의 조선민족

예술관 내에 안중근 전시실과 조선족 생활전시실이 마련되었다.하지만 안

중근의사가 침략의 원흉인 이토오 히로부미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 하

얼빈역플랫폼은저격현장만이타일로표시되어있을뿐어느곳에서도역

사의 현장임을 알려주는 안내판은 찾아 볼 수 없다.

1910년대 墾民會․중광단 등 한인의 자치기관이면서 독립운동을 병행하

는 단체들이 등장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는데,간민교육회를 토대로 설립된

간민회는 반일단체로 조선인들을 조직하여 반일운동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큰역할을하였지만,아직까지간민회본부가있던자리가어디인지확정되

지 못하고 있다.57)1915년 5월 길림성 통화현에 개교한 新興武官學校가

1920년 8월까지 2,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이를 통해 동북지역

의 조선인반일무장대오가일정한규모와장비를 갖춘 무력투쟁에 들어갔

음을 알 수 있다.58)여기서 배출한 학생들은 西路軍政署․北路軍政署․의

열단․광복군 등 만주와 중국본토의 여러 단체에서 각각 활발한 항일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하지만 현재 신흥무관학교의 옛터는 대부분 밭으로 변

해있어 그 흔적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59)

1919년 3․13반일 시위운동은 이러한 반일투쟁과 단체활동을 기반으로

일어나 많은 동포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용정시 항일투쟁 기념회가

세워놓은 ‘3․13반일의사릉’이라는 목비가 유적으로 남아있다.목비의 뒷

면에 “1919년 3월 13일 연변지구 조선족 인민 군중의 반일 대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과 중국 침략정책에 저항하여 분개한 것으로 민족의 독립

을쟁취하려는군중적혁명투쟁이었다.같은달17일용정합성리공동묘지

57)김철수,2001,앞의 책,120쪽.

58)항일의병부대는 1914년 金東輝․金立이 왕청현에 무관학교를 세운 이래 1917년 李東輝는

粱河龜 金南極과 훈춘현에 북일중학을,李甲은 밀산현에 무관학교를 세웠으며,이 시기

에 유하현에 세워진 신흥강습소가 新興武官學校로 개칭되었다(김홍명,1996,｢동북3성 항

일운동의 성장｣,조선대, 동북아연구 96-I,153쪽).

59)신흥무관학교는 일제 군경과 마적의 습격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결국 1920년 8월

에 폐교하였다(김주용 외 4인,앞의 책,200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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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순난자 안장식을 장중하게 거행,이 의사릉을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와

지방당국의죄행을항의한것이다”고기술되어있다.60)1919년3월만세운

동 이후 무장 단체인 대한독립군․대한국민회군․북로군정서 등이 조직되

었고,61)이어 1920년 鳳梧洞․靑山里 전투 등을 큰 승리로 이끌었다.일본

군에 큰 승리를 거둔 이 전투는 중국동북의 항일투쟁사에도 대서특필할만

한사건이었다.상해임시정부군무부에의하면봉오동전투는도문시봉오

수고(水庫)에서1920년6월6~7일홍범도최진동의독립군에의해일본군은

전사 157명,중상 200여명,경상 100여명이나 되었으나,독립군 피해는 전

사4명,중상 2명에 그치는승전을거두었다고한다.현재봉오동은저수지

로 변화되었으며,1993년 6월 9일 중공도문시위 통전부,도문시박물관,도

문시 수도공사 등이 저수지 근처에 봉오동 反日戰迹地 기념비를 건립하였

다.62)

봉오동 전투에 이어 1920년 10월에 한인들로 구성된 반일무장부대가 홍

범도,김좌진등항일장군들의지휘하에연변지역에서벌인청산리전투에

서천여명의일본군을살상하였다.이사건을두고중공만주성림시위원회

서기 陈为人는 중공중앙에 보낸 보고서에 “만주에는 백만이 되는 조선족

농민들이살고있는데그들은 비밀적인반일조직과3천이넘는 무장역량을

가지고 있다.그들은 믿을만한 동맹군이다”고 기록하였다.현재 봉오동 전

투현장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수몰되어 있다.저수

지 아래에 세워진 봉오동 전투 전적비도비문이 훼손된 채초라하게 서 있

다.청산리 대첩의 격전장에는 ‘청산리 항일전적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

고 “일제의 경신년 토벌에 직면하여 우리항일무장부대는 홍범도의 영도하

60)윤병석,2004,앞의 책,79쪽.

61)1919년 3.13반일운동 이후 조직된 한인 반일무장단체는 연변의 경우,대한군정서 1200

명,대한국민회 450명,대한의군부 340명,대한북로독군부 460명,대한광복단 200명,대

한민국의민단 300명,신민단 200명,대한공의단 50명,대한의사부 200명,敎國軍 20명,야

단 20명,훈춘교민회 250명,청년단 10명 등 합계 3,700명으로 집계되어 있다(김철수,

2001,앞의 책,188~189쪽).

62)봉오는 행정구역상 도문시에 속한다(박환,2001,앞의 책,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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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동작전을 전개하였다.1920년 10월 21~22일에 청산리 백운평․천

수평․어랑촌등지에서적들을호되게타격함으로써인민들의반일투쟁신

심을 북돋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63)

일제는청산리전투의패배를보복하기위해1920년말다시동북을침략,

연변 등지의 조선인부락을 토벌하고 3000여명의 조선인과 일부 중국인을

살해한 ‘간도참변(경신참변)’을 저질렀다.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참안지가화

룡현 41곳,연길현 38곳,왕청현 19곳,훈춘현 31곳 등 도합 129곳이고,이

4개현에서일본군에게학살된수는522명으로되어있다.여기에조선족이

외의 민족이 살해된 수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많은 가옥과 학교 등이 소

각되었다.64)간도참변의 피해 유적지와 사상자를 조사한 조동걸 교수는 표

지판이나 기념비 등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65)경신대참변은

김정규가남긴 조선족 역사서인  야사 (1907년 3월부터 1921년 11월까지 북간도

를 중심으로 의병과 독립군의 활동을 기술한 전17권 18책,총 2,044면)에 잘 나타나

있다. 야사 는 일제 침략군의 압박을 받아 반일 항쟁군이 나자구와 밀산

방면으로북상하게되고,이와중에일제침략군이저지른간도한인의참혹

한 학살로인해의군부의정위대일부가 북상하고 나머지는 풍비박산이났

으며,의군부총무최우익이의란구에서동지십여명과함께피살된사정이

기록되어 있다.66)

2010년간도참변 발생90주년 기념논문을발표한허수동에의하면,현재

간도참변에 대한 연구와 기념수준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전문적인 저서

가없거나논문특히중국어논문이적고,鄭基善 추모비67)등초라한기념

63)윤병석,2004,앞의 책,62쪽.

64)｢간도사건 조선인,중국인 사상자조사표｣제19사단사령부,1921년 2월 25일, 현대사자료 

(28),조선(4)520~543쪽에 수록되어 있다.1921년 3월 작성한 조사표에는 소각한 가옥

165개 지방에서 도합 474채이고 소각한 학교는 14개소라고 하였다(김철수,2001,앞의

책,425쪽).

65)일본군의 간도일대 학살지역 명단은 조동걸,2001,｢간도(경신)참변의 실상｣ 한국근현대

사의 이상과 형상  푸른역사,260~261쪽 참조.

66)경신참변을 목도한 후 김정규는 15년 동안 기록해오던  야사 마저 절필하고,이를 숨겨

놓고 후일에 전해지기를 기다렸다고 한다(윤병석,2004,앞의 책,98~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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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몇개있을뿐관련기념시설도많지않다.허수동은간도참변에관한

연구와 기념이 다른지역의참변에비해 많이 뒤떨어져있는 상황을 제고하

기위해반일과항일사적을중시할것을제안하였다.아울러일제의침략에

의한피해사실에대한연구와기념을중시하고,정부와민간이협력하여자

금을마련함으로써‘간도참변’에대한연구와기념을활성화시켜야할필요

를 제기하였다.68)

동북지역 항일투쟁은 1910년~20년대 중반까지는 개별운동자 중심의 조

직이많았으므로,봉오동전투를승리로이끈홍범도나청산리전투의김좌

진 등과 같이 항일운동간부에 대한 일제의 체포․사망으로 인하여 독립운

동단체의성쇠가 많이좌우되었다.1925년6월‘三矢협정’이후 일제가봉

천군벌을이용하여한인의독립운동을탄압하였지만,그럼에도한인들은다

양한 會․軍․團․府․黨․연합회 등을 조직하고 일본제국주의에 효과적

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69)

김좌진 부대는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 이후 중국과 러시아 국경일대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흑룡강성 영안 및 海林지역으로 돌아와 1925년 신민부

를 조직하고 독립운동단체를 재정비하였다.김좌진은 1929년 7월 신민부를

발전적으로해체하고,한족총연합회를조직하여본부를산시역부근에두었

다.무정부주의 이념을 수용한 김좌진은 한인의 농촌자치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정미소를 운영하고 교육활동과 무장투쟁을 전개하던 중,1930년 1월

암살되었다.70)해림과 산시 일대에는 신민부와 한족총연합회,금성정미소

67)石泉居士鄭基善追慕碑는 1940년 4월 5일 후손들이 건립하였다.정기선은 1916년 창동학

교를 졸업하였고,학창시절부터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 경신참변시 일본군에 체포되

어 연길현 태양구 횡도자에서 학살당하였다(박환,2001,앞의 책,224쪽).

68)허수동,2010,｢關于‘間島慘變’硏究與紀念問題｣ 만주연구 10집.

69)대한국민회 등의 회,서로군정서․북로군성서 등 군정서,대한독립단 등의 단,대한통군

부․대한통의부․의군부․정의부․신민부․참의부 등 부,고려혁명당․한국독립당․조

선혁명당 등의 당,한족총연합회․한족자치연합회 등의 연합회,군정부 등 정부형태 등

이 대표적이다(박영석,2008,앞의 논문,192쪽).

70)구한말부터 1930년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김좌진은 흑룡강성 산시에서 1930년 1월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하여 암살당하였다.그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지만,하

얼빈 일본총영사관의 한족총연합회의 대종교적 민족주의 세력과 무정부주의 세력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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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김좌진 장군 관련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고,특히 산시에는 김좌진 장군

의순국지등이복원되어있다.해림시의 韓中友誼 공원내에는만주지역독

립운동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어 김좌진 장군의 항일운동과 만주지역 항일

운동의 전체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항일투사들의 활동과 한인이주 역사,

일제의 침략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71)

4.1930년대 이후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유적과 기억․기념

동북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당의만주총국,민족주의 계열

의조선혁명군(독립군)과동북항일연군의세갈래로나뉘어전개되었다.1926

년9월용정에서조직된 조선공산당만주총국동만 구역국은 연변각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1928년 2월 연변에 첫 중국공산당 조직인 중공 용

정촌지부를 바탕으로 중공 동만구위가 건립되었다.중공만주성위의 소속당

원은 1931년 4월 1190명으로 발전하였으며,동만지역의 당원은 636명 중

조선족당원이 614명으로 97%를 점하였다.남만지역 당원중 한인 당원은

96.5%를 점하였고,북만지역 당원은 244명 중 대부분이 한인이었다.

조선혁명군은 동북지구에서 중국인들의 반만항일운동과 적극적으로 협

동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1931년 만주사변 후 일부 중국 동북군들이 요녕

성의 唐聚伍,길림성의 마점산,흑룡강성의 李杜 등의 지휘하에 ‘의용군’

‘구국군’‘자위국’등의명칭을사용하면서일본군에항거하였는데,당시대

원들 다수가 한인으로 구성되었다.1932년 3월 괴뢰 만주국 성립후 唐聚伍

는 桓仁현에서 정식으로 遼寧항일민중자위군을 선포하였는데,조선혁명군

분열 및 한족총연합회와 공산주의 세력간의 분열책이 원인으로 추정된다.일제는 화요

회파를 이용하여 한족총연합회의 무정부주의자와 대종교적 민족주의자의 연결고리인

김좌진을 암살함으로써 화요파와 한족총연합회의 분열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박환,2001,앞의 책,139~141쪽).

71)김주용 외 4인,2009,앞의 책,9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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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건한 梁世奉72)은 唐聚伍의 요청에 응해 사령부를 通化로 이전시키는

등 중공이 영도하는 동북항일련군과 항일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조선혁명

군은 遼寧항일민중자위군과 연합부대를 편하였을 뿐만 아니라,중공계열의

항일무장단체인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쳤고,길림자위군․

중동철도호로군,길림구국군과연합하여반만항일무장투쟁을전개하여수

많은 전과를 올렸다.73)

1931년 12월에서 1933년 9월에 이르는 시기에 동북 각지에 등장한 수많

은조선족항일무장부대는그수가30여만대원에달하였다.74)하지만1933

년 10월 일제의 토벌과 내부 이념 갈등과 분열 등 원인으로,상해 임정의

요청에 의해 이청천등 30여명 독립군지휘관들이 관내로 이동하게 되자,만

주에는 梁世奉장군이 영도하는 조선혁명군만 남게 되었다.남은 부대들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중국동북지역에서 大甸子령 전투,영릉가 전투 등 항일

전을계속하였다.75)이들은1934년어려운환경속에서계속대일투쟁을견

지하였지만,1937년 여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6,70명의 무장력이 楊靖宇

군이 영도하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편입되었다.76)

이 시기 동북지역에서 중국군과 연합 또는 단독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한

한인들의격전지일부가 현재 사적지로 남아 기념․기억되고 있다.1991년

72)본명은 梁瑞鳳이며,梁世奉으로도 불린다.1895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출생,1919년 요

녕성 동부로 이주하여 반일투쟁을 벌였고 1929년 조선혁명군 제1중대장,1931년 조선혁

명군 총사령이 되어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하였다.1932년 唐聚俉가 인솔하

는 ‘遼寧抗日民衆自衛軍’과 연합하여 흥경․청원․무순․봉성․본계 등지에서 여러 차례

일본군을 타격하였으나,1934년 9월 신빈현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희생당하였다(禹鍾烈,

2009, 朝鮮族－遼寧少數民族叢書 ,遼寧民族出版社,21쪽).

73)최봉룡,2005,앞의 논문,104쪽.

74)왕청현 항일유격대,연길현 항일유격대,화룡현 항일유격대,훈춘현 항일유격대,남만유

격대,영안유격대,요하반일유격대,주하항일유격대,밀산홍색유격대 등 항일무장부대가

창설되었다(김홍명,1996,앞의 논문,155쪽).

75)장세윤,1989,｢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연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집.

76)조선혁명군은 부총사령 박대호,제2사 사장 최윤구,참모장 최기홍등이 60여명을 거느리

고 환인현 우모령에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편입됨으로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최

봉룡,2002,｢조선혁명군의 한․중연합항일작전－양세봉 사령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3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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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賓滿族 자치현은1932년조선혁명군이중국군과연합하여신빈현영릉가

를 공격하여 일본 만주군 80여명을 섬멸한 전투지에 抗日英烈紀念碑를 세

워 기념하고 있다.77)1935년 9월 中韓 항일동맹을 조직하여 진일보 항일전

선을형성하여일본군과전투중희생된 李紅光 열사의 塑像도건립하여,그

의영웅적사적을후대의교육을위해기념하고있다.78)신빈현인민정부는

조선혁명군 총사령 梁世奉 장군의 항일업적을 기리어,1995년 조선혁명당

등의 본부가 있던 왕청문 조선족 소중학교(小中學校)에 흉상을 건립하여 기

념하고 있다.79)비록 기념비와 동상은없지만,이지역 답사기에는 동북지

역에 이상촌을건설하고반일투쟁을벌이던김소래80)등많은 한인반일투

사들이 일본군에 의해 희생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독립군이 1933년 7월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싸워 큰 전과를

거둔 大甸子령에도 사적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이청천 장군 등 한중연합군

이 대전자령의 지형을 이용하여 일본군 1개 연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전리

품을획득한곳’임을기념하고있다.1933년9월한국독립군이만주에서승

리를 쟁취한 마지막전투인흑룡강성동녕현성전투역시 사적지로 지정되

었다.당시 한국독립군 이청천은 오의성의 중국구국군과 연합하여 일제의

77)이 비는 만주사변 60주년을 맞이한 신빈滿族자치현 인민정부와 중공 신빈滿族자치현위

원회가 건립하였다(박환,2001,앞의 책,61쪽).비문에는 조선족 항일영도자인 李紅光,李

東光,韓浩,李敏煥 등의 이름과 楊靖宇 장군이 친필로 쓴 ‘中朝民衆聯合歌’와 ‘中韓民族聯

合起來’가 새겨져 있다(禹鍾烈,2009,앞의 책,22쪽).

78)李紅光은 1910년 경기도에서 출생하여 9세때 길림성 이통현에 정착하였고,1930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중공이통현 특별당지부조직위원과 반석유격대 대장이 되었다.1933

년 9월 만남유격대가 동북인민혁명군독립사로 개편되자 楊靖宇의 참모장이 되었고,1934

년 11월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의 군참모장겸 제1사사장되었으나,1935년 5월 신빈현에

서 일본과의 전투중 희생되었다.毛주석도 이홍광을 동북의 유명한 의용군 영도의 한명

이라고 언급하였다(禹鍾烈,2009,앞의 책,25쪽).

79)1995년 8월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신빈현 왕청문 진 인민정부에서 기념 흉상을 세웠

으나,이 비는 철거되어 순국 장소에 재건립될 예정이다(김주용 외 4인,2009,앞의 책,

113쪽).

80)9.18이후 중국 구국군과 손잡고 항일전을 펼치다 1933년 3월 피살된 김소래는 1914년

동북으로 들어온 후 반일단체 <대진단>을 조직하고 1928년부터 녕안현 와룡향에 이상

촌을 건설하고 항일투쟁을 벌이다 세 번이나 일본경찰에 체포되는 곡절을 겪었다(강룡

권,2000, 동북항일운동유적답사기 ,연변인민출판사,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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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군사적거점이었던동녕현성을공격하였다.현재당시큰격전이벌

어졌던 서산포대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81)

한편 동만지역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자치를 추구한 ‘민생단 사건’

으로인해중국공산주의자들로부터부당한탄압을받았고,중국공산당의좌

경노선이청산되지못하여항일유격대활동이활발하게전개되지못하기도

하였지만,중공중앙의1935년8.1선언이후동북항일연군으로발전할수있

었다.1936년 2월 양정우․주보중 등동북항일연군의 지도자들은 공동명의

로 ‘동북항일연군통일군대 재건선언’을 발표하였다.이 선언은 종교․정

파․개인․단체․빈부를 불문하고 항일구국 하겠다면 동북항일연군은 언

제든지 이들과행동하겠다는원칙을 분명히하여 동북항일연군의세력범위

를확장하였다.이러한분위기속에서많은한인공산주의자들이중국인들과

연합하여항일유격대,동북인민혁명군,동북항일연군등을조직하고1930년

대 후반까지 계속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시기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일제가 유격대와 교전한 수는 1933년 111

차,1934년 108차이고,1934년 4월부터 1935년 말까지 동북인민혁명군이

120여 차의 전투를 진행하였다.82)중공 만주성위에 속한 재만 조선인들의

항일유격 투쟁은 만주사변 이후부터 점차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였다.그들

은 동만과남만그리고 북만의 항일유격대창건과 항일유격 근거지 건설에

서모두선봉적인역할을담당하였을뿐만아니라,한중연합부대의성격을

띤 ‘동북인민혁명군’(1936년 3월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및 항일 소부대 활동

(1940.10~1945.8)에서공적을 남겼다.동북지역 한인군대는 1933년민족진영

의 한국독립군 주력부대가 임시정부와 합류하기 위해 중국관내로 이동한

상황에서도,또한 조선혁명군의 활동이 1937년 이후 크게 약화된 후에도,

지도자를잃고좌절을겪으면서도계속항일투쟁을전개하였고,만주사변으

81)김주용 외 4인,2009,앞의 책,80~81,101쪽.

82) 현대사자료 (30),｢조선｣(6)188~222쪽;｢1932년~1934년초 전적지 일람표｣,｢1934년 3

월~1936년초 전적지 일람표｣,｢1936년 4월~1940년 항일련군 제2군전적지 일람표｣(김철

수,2001,앞의 책,772~789,812~829,969~993쪽).



근대 중국 동북지역 한인 이주와 항일투쟁의 기억․기념 237

로부터 만주국멸망까지15년 동안전개된 반만항일투쟁에서많은한인들

이 희생되었다.

연변지역 조선족 항일열사는 길림성 열사 총수의 41%,전 주 열사의

93.8%를 점한다.83)역사유적지 조사에 의하면 1938년 항일투쟁을 벌이던

중 장렬히 전사한 崔允龜 기념비,84)1939년6월 항일연군의 천보산전투기

념비,85)내두산(奶斗山)항일기념비86)등이 남아 있다.당시 각 부대들이 진

행한 크고작은전투들이일제자료와항일연군노전사들의 회상그리고기

타 개인 자료에 기록된 것만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아직 답사

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87)

중국은만주사변발발60주년인1991년심양시인민정부가‘9․18역사

박물관’을건립하여동북지역에서항일전쟁의 희생과공헌을기억․기념하

고있다.‘9․18역사박물관’은 전시기법이 잘되어 있고내용 또한풍부하

다.하지만 한인의 항일투쟁과 관련하여 김일성․최용건․허형식․이홍광

등의 사진만 걸려있고,중국군과 연합하여 일제와 투쟁한 이청천․양세봉

등이 빠져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88)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민족

운동및공산주의자들과연대투쟁을벌임으로써,민족운동을국제적인반일

83)이러한 숫자는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에 비하면 특이한 현상으로,이는 곧 조선인들의

‘抗日像’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최봉룡,2005,앞의 논문,104쪽).

84)최윤구는 1906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1936년 경 조선혁명 산하의 독립군인 조선혁명군

제2사 사령관을 맡아 크게 활약하였다.특히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합류한 후 1938년

3월경 만주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장렬히 전사하였다(김주용 외 4인,2009,앞

의 책,123쪽).

85)천보산 전적지는 연변대학 민족연구소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1992~3년경에 세웠다.비

문 뒷면에 한글과 한문으로 다음과 같이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1939년 6월 30일 항일

연군 제1로군 제2군 4.5사와 제2방면군 9퇀은 연합하여 일본인 기숙사와 광산수비대를

습격하여 15명을 살상하고 위만자위단의 무장을 뢰획하였으며,선광직장설비와 광산사

무소를 들부수고 많은 군용물자를 노획하였다.”북한이 지원하였지만 이 기념비에는 김

일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박환,2001,앞의 책,250쪽).

86)이 기념비는 1961년 5월 18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위원회가 공포하고,안도현 인민정

부가 김일성이 왕청현에 이어 안도에서 활동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다.‘내두

산 항일유격근거지’라고 쓰여 있으나 퇴색하였다(박환,2001,앞의 책,257~258쪽).

87)김철수,2001,앞의 책,968쪽.

88)박환,2001,앞의 책,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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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으로승화시켰다.따라서조선혁명군에대한재조명은일국의민족운동

뿐 아니라,국제적 맥락에서 항일민족운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현재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 및 일본군 침략을 폭로하는 기념관은 약

100여개소이며,비교적 큰기념관은50여개로전국각성시(省市)에분포되

어 있다.89)기념관외 개인(항전 및 혁명열사)의 생가․활동지․유적지․회의

지․관련장소․기념공원․기념비․기념활동 등도 다수이다.90)기념관은

한 국가의 역사와 전통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참관을 통해 ‘공공기

억’을 형성하고,민족정신을 배양하며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억을

증강시키는공간이다.91)중국에서 박물관․기념관 건립을 통해 항일투쟁과

승리를 기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부심을 주는 교육적 의미가 있으며,92)

더큰목적은중국국민의애국심고취에있다.따라서중국정부는그동안

전국규모와 성급의 많은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선정해 왔으며,2011년 5월

에도 길림성 정부는 제4차 성급 애국주의 교육기지 명단을 발표한 바 있

다.93)

89)중국에는 수많은 전쟁기념관이나 전쟁유적이 개설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甲午戰爭博

物館｣(威海),｢旅順日俄監獄舊址․旅順日俄戰爭陳列館｣(旅順),｢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北

京),｢9․18歷史博物館｣(瀋陽),｢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罪證陳列館｣(哈爾濱),｢侵華日軍南京大

屠殺遭遇同胞紀念館｣(南京),그리고 일본군이 1941년 6월 5일 일으킨 重慶폭격사건으로 사

망한 피해자를 기념하여 중경시가 건설한 ｢陪都(重慶)爆擊事件紀念跡｣등을 들 수 있다.

90)중국정부는 중국 항일전쟁 역사에 대한 기억을 매우 중요시하여 7․7(노구교사변),9․
3(중국항전승리일),9․18(만주사변),12․13(남경대학살 기념일)등을 중요 기념일로 지

정하고,매년 전국의 각 기념관에서 각종 기념활동을 펼치고 있다.瀋陽과 南京에서는

9․18,12․13기념일에 경보를 울려 시민들로 하여금 이날을 상기하도록 하고 있다(李

宗遠,2005,｢8․15와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 한중일 3국의 8․15기억 ,역사비평사,

150쪽).

91)王建梁,2004,｢紀念館：民族的公共記憶｣,華中師範大學敎育科學學院  中國敎師  4期,4쪽.

92)RanaMitter,2003,“OldGhosts,NewMemories：Chin’sChangingWarHistoryintheEraof

Post-MaoPolitics”,JournalofContemporaryHistory38：1,p.129.

93)현재 길림성의 68개의 성급 애국주의 교육기지 중,9개가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이

다.2011년 성급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공표된 곳은 동북사범대학 자연박물관 및 길림성

자연박물관,유수시 소향전시관(楡樹市小鄕展覽館),길림성 제1중학 연혁사전시관,서란시

노흑구 참사유적지(舒蘭市老黑溝慘案遺址),장고봉사건전쟁터전시관(張鼓峰事件戰地展覽館),

쌍요시정가둔박물관(雙遼市鄭家屯博物館),집안압록강국경철로대교(集安鴨綠江國境鐵路大橋),

침화일본군제7비행단유적지(侵華日軍第七飛行團遺址),진뢰현박물관(鎭賚縣博物館),전곽현

곽이라사박물관(前郭縣郭爾羅斯博物館),僞滿皇帝溥儀行宮 등이다(http://www.wenwuch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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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에서 한인의 항일무장투쟁은 물적 기반이 취약하고 기타

민족들과의연대투쟁이결여되었고,민중의사회경제적문제와결합되지못

한채무력에의존하는편향성을띠었다는한계도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

동북 항일투쟁은 이주 조선인들에게 모든 악조건 속에서 민족독립의식을

일깨우고 장기간에 걸친 투쟁을 통해 조선민족이 불굴의 해방정신을 갖게

한 것이다.94)중국의 항일투쟁사에는 조선족들의 업적이 빛나는 한 페이지

로 남겨져 있으며,통계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정국 열사당안에 기

재된 항일열사만 3,126명이 된다.그 가운데 조선족 항일열사가 3,025명으

로 항일열사 총수의 97%를 차지한다.연변에는 610여 곳에‘혁명열사비’가

세워져 선열들을 기리고 있다.연길시에는 1980년대 초까지 연길 감옥자리

가 연변 예술극장으로 바뀌면서,그곳에 연길감옥의 역사와 노래,그리고

투옥되었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연길감옥투쟁기념비가 서있다.95)식민

지기 동북지역 한인의 항일활동 중에는 그동안파괴되거나 훼손된 항일유

적지도 많다.앞으로 조사하여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인물과 역사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동안 우리의 조사연구가 비교적 미흡한 지역은 북만주 지방과 중국－

러시아국경지대,백두산부근의유적지,사회주의운동과1930년대좌파계

열의민족운동유적지,1930~40년대초 동북항일연군 유적지등이다.생존

자의 증언채록이나 관련 자료․유물조사 수집 등 이주한인들의 생활사나

이주사,일제 침략의 피해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복원이 필요하

다.96)역사유적에 대한 기념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자와 사진자

료가 위주인 기념관시설에더하여영상자료나컴퓨터와관련된정보화개

발과 활용이 필요하며,한중양국의 항일공동투쟁 사적지에 대한 탐방 프로

그램 개발 등 한중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다.97)최근 중국에서 애

news/detail/201105/31/96782.html).

94)김홍명,1996,앞의 논문,156쪽.

95)김철수,2001,앞의 책,24쪽.

96)장세윤,2004,앞의 논문,224,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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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의 교육과관련하여네티즌들이 인터넷을통해열사들에게 추모하도록

유도하는 ‘열사포양’방식이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98)현대화된 방식을

도입하여 이주한인 공동체의 삶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재현한다면,직접 답

사하기 어려운 항일유적지나 항일열사들의 순난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친

밀감이 높아질 것이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1937년부터 1945년까지만 공산당의 항일투쟁사로 규

정하고,1931년 만주사변 발발 후 東北抗日聯軍을 조직하여 6년간 일제에

항거했던 한인과 중국인의 연대투쟁은 포함하지 않았다.이는 중국측이

1930년대 동북지역의 한중간 항일연대투쟁에서 한인의 역할에 비판적이었

기때문이다.하지만최근중국이일제의침략에맞서동북지역으로이주한

한인과중국인이손잡고벌였던6년간의항일투쟁을중국의‘항일투쟁사’로

인정하기시작한것은,그동안잘못평가되었던역사를재평가한좋은사례

이다.

5.맺음말

19세기 후반 이래 중국동북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한인들이 개척한 조선

인공동체를기반으로항일투쟁이지속적으로전개되었다.동북이주한인들

은1919년3․13운동직후70여개의항일운동단체들을조직하였으며,이를

기반으로봉오동․청산리전투등에서승리할수있었다.동북의한인항일

부대는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하여 만주사변 이후부터 1937년 7․7사변 이

후에도많은공훈을세웠다.한중양국은식민지기한인들의抗日 역사유적

97)김철수,2001,앞의 책,853~855쪽.

98)사이트 운영자가 추모 관련 사이트에 열사에 관한 글과 사진을 올리고 열사의 생애와

업적을 상세하게 소개한 뒤,다양한 추모방식(종이 태우기,헌화,묘지 청소,祭酒,향

피우기,촛불 켜기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그러면 네티즌들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한 후 자신이 선택한 열사와 방식을 클릭해서 추모한다(윤휘탁,2010,｢중국의 애

국주의 고취와 ‘烈士褒揚’工作｣,국사편찬위원회  8․15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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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협력해왔으며,중국 각지의 기념관에 보존․기

억되고 있다.99)

근대 중국동북으로의 한인 이주 연구가 재조명되어 왔지만,앞으로 조선

족 공동체의 민족 자부심과 자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조선족의 역사교

육에서항일투쟁의위상을올바로자리매김하고,역사유적지를올바로기념

할필요가있다.한인이민사와항일유적지에대한조사연구는이념과지역

에관계없이종합적으로진행되어야하지만,정치적요인으로인해각지역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다.100)중국과 국제적 연대투쟁

을 벌인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을 중국인 학자들이 중국의 영도를 받은

국제지대정도로 파악하는 것은 역사적 환경의특수성을분석하지 않는소

수민족 차별인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또한 만주사변 이후 남만의 조선혁

명군과 북만의 한국독립군 모두 많은 전과가 있지만,해방후 한국으로 간

한국독립군만 높이 평가하고 조선혁명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좌파계열의 민족운동 유적지뿐만 아니라,친일단체를 포함하여

민족문제의모순과갈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보존하여기억할필요가있

다.현재우리가기억하고싶은역사유적만선택하여보존하고기억하는것

은 민족문제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식민지기 중국동북지역 조선인

공동체가 처했던 민족문제의 이중성,남북한의 서로 다른 항일유적지 기억

과기념의차이가중국조선족을포함한한민족공동체에미친단절과긴장

은극복되어야할과제이다.이를해결하기위한공동연구와조사가보완되

99)上海와 杭州․長沙․重慶의 임시정부청사 유적,南京의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회의개최

지,武漢의 조선의용대 창설 장소,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 이후 조선민족 항일애국단체

와 애국자들이 廣州로 집결하여 중국 동지들과 뭉쳐 중국 혁명을 추진시킨 기념으로

廣州起義烈士陵 園內에 설치되어 있는 ‘中朝인민혈의정’,조선의용대와 관련된 桂林 등

의 역사유적을 발굴․연구․보존하기 위해 한중 양국의 우호협력이 추진되어 왔다.

100)연변지역은 1930년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한 항일투쟁 사적에 관심을 가졌지만,최근에

는 1910~20년대 민족주의 계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북한의 경우 김일성 관

련 사적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길림 육문중학 김일성 동상은 중국 동북지역 朝

僑(북한국적의 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朝僑들은 1년에 한번씩 김일성이 다

녔던 육문중학에 모여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조선일보 ,2002년 3월 27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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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식민지기 항일투쟁을 전개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후예로

서,중화문화와 조선민족문화의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한 민족공동

체이다.식민지기 한인이 중국인과 함께 협력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한 역사

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역사유적을 보존․기념하는 것은,다민족국가 중국

이 지향하는 ‘다원문화’의 보존과 더불어 애국주의 교육과 한중우호관계에

도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101)앞으로 훼손된 항일유적지를 복원하여 기

념하는 활동이강화되고항일투쟁 관련조선족의 역사연구가활성화됨으로

써,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과 중국 내에서의 역사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2011년 10월 30일,심사개시일：2011년 11월 2일,게재확정일：2011년 11월 30일

101)항일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과 복원,기념물의 설치 등은 애국주의 고양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김철수,2001,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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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examiningtheKoreanMigrationHistoryResearchin

NortheastChinaandMemories/Commemorationsofthe

Anti-JapaneseResistanceMovement

 Kim, Jeong-Hyun

WiththenormalizationofdiplomaticrelationsbetweentheRepublicofKorea

(a.k.a.SouthKorea)andthePeople’sRepublicofChinain1992andthesub-

sequentsurgeofacademicexchangesbetweenthetwocountries,thehistoryof

theKoreansmigratedtothenortheastregionofChina(i.e.Manchuria)has

drawnmoreinterestandresearchefforts.Sincethenuntilnow,numerouspub-

licationshavebeenmadeonthehistoryofmodernManchuria.TheKoreanmi-

grationhistorytonortheastChinahasbeenoftenresearchedinassociationwith

theKoreanindependencemovementandeconomicreasons,butrecentlymoredi-

versethoughtsandperspectivesarebroughtinthediscussionofcausesandchar-

acteristicsofdifferentphasesofthemodernKoreanmigrationtotheregion.In

2011,commemoratingthe80
th
yearoftheManchurianIncident(whichhappened

onSeptember18,1931),manyinternationalseminarsandconferencesarebeing-

held,whereawiderangeoftopicsrelatedtoManchukuo(lit.Manchustate)andthe

Incidentarebeingdiscussed.Intheseacademicmeetings,thesignificanceof

northeastChinaisbeingdiscussedfromavarietyofangles,andthelivesofthe

Koreanimmigrantsintheregionandtheirhistoricalmemoriesofthean-

ti-Japaneseresistancemovementarebeingreexamined.

KoreansstartedtomoveintothenortheastregionofmodernChinaforeco-

nomicreasons,buttheregionwasusedasthebaseofhumanandmaterialre-

sourcesfortheKoreananti-Japaneseresistancemovementduringthecolonial

era.However,becauseoftherecenteconomicgrowthofChinaand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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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swithSouthKorea,moreethnicKoreansintheregion—called

Joseon-jok(lit.Joseonpeople)tobedistinguishedfromtheKoreansinKoreaand

othercountries— aremovingoutoftheirethniccommunity,bringingthede-

clineoftheKoreancommunityinManchuria.TheJoseon-jokhavebeenmaintain-

ingtheirstrongculturalandethnicidentityasKoreansinthemulti-ethnicsoci-

etyofChina,butasgenerationspass,theirethnicaffinitywithKoreacanfade

alongwiththeirKoreanidentity.

ThispaperwilllookintoexistingstudiesandcharacterizationsoftheKorean

migrationtonortheastChinafromtheperspectiveof“diaspora”basedonthe

mostrecentfindingsonthecolonial-eraKoreanmigrationtotheregion.The

particularfocuswillbeonhow thehistoricalsitesrelatedtocolonial-era

Koreans’anti-Japaneseresistanceactivitiesarebeingpreservedandcommemo-

ratedasplacesofcollectivememoriesfortheJoseon-joktopreservetheirKorean

ethnicidentity.Memoryispresent-orientedratherthanpast-orientedandisre-

configuredfromtheperspectiveofthepresent;therefore,itisimpossibletosep-

aratethegroup’sinterestandattitudetowardstheirsharedmemoriesfromtheir

collectiveidentity.Byexaminingexistingstudiesandfieldresearchreportson

Koreans’anti-JapaneseresistanceactivitiesinnortheastChina,includingthe

mostrecentones,thepaperwillinvestigatewhetherthelivesoftheKorean

“diasporans”inNortheastChinaandtheanti-Japaneseresistancemovementare

putintheirrightfulplaceinhistoryandhowtherelatedhistoricalsitesarepre-

servedandcommemorated.Atthepresent,neitherSouthKoreanscholarsnor

Joseon-jokscholarswhoarestudyingtheKoreananti-Japaneseresistancemove-

mentcanfullyaccesstotherelatedhistoricalsitesandeffectivelypreservethem.

MorejointresearchandfieldexpeditioneffortsshouldbemadebyKoreanand

Chinesescholars,invigoratingresearchonthehistoryoftheJoseon-jok,sothatit

canhelpstrengthentheJoseon-jok’sethnicidentityasKorean“diasporans”and

elevatetheirhistoricalstatureinnortheastChina.

Keywords：NortheastChina,KoreanMigrationHistory,Anti-JapaneseResistanceMovement,
Memories/Commemorations




